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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

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예비협의 개최
- 중미와 상생형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-

□ 우리기업의 교역․투자를 다변화하고, 성장잠재력이 큰 중미시장

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이하 

FTA)* 예비협의가 7. 28.～30.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열렸다.

* 중미 6개국은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파나마이며, ‘14년

기준으로중남미에서국내총생산(GDP)규모 5위(2,098억 달러), 인구규모 3위(4,350만 명)

ㅇ 박근혜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‘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

진출 확산전략’의 일환인 한-중미 FTA는 지난 6월 18일 한-중미

통상장관회담(미국, 휴스턴)을 계기로 협상개시 선언을 했으며,

이에 따라 협상세칙(TOR) 논의를 위해 이번 예비협의를 진행했다.

ㅇ 우리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, 중미는

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(Luz Estrella Rodriguez

de Zuniga) 엘살바도르 경제부 차관* 등 중미 6개국 대표가 참여

했다.

* 중미측 참석자: 과테말라(경제통합통상부 차관 마리아 루이사 플로레스 빌

야그란), 파나마(산업통상부 차관 다이애나 살라사스), 온두라스(경제통합통

상부 차관 멜빈 E. 레돈도), 코스타리카(대외무역부 차관 존 폰세카), 니카라

과(산업통상부 국장 크리스띠앙 로베르토 마르띠네스 모랄레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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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요성과 :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세칙 합의 ]

□ 이번 예비협의에서는 본 협상시작에 앞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상

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협상체계․구조 및 협상운영방침을 규정한

협상세칙(Terms of Reference)*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.

* 협상세칙(TOR: Terms Of Reference) - 협상진행을 위한 기본 위임사항으로 협상

목표·원칙·범위·구조, 시장 접근, 정보(통계·자료) 교환 등을 규정

ㅇ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협상원칙으로 명문화

하였으며, 한-중미 FTA 제1차 공식협상을 9월 21일부터 25일

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고, 2달 간격으로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

진함으로써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.

ㅇ 또한, 상품, 서비스, 투자, 원산지, 통관, 정부조달, 협력 등 주요 

조항(챕터)구성 및 분과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, 조속한 협

상타결을 위한 협상추진 기반을 마련했다.

[ 상생형 한-중미 FTA : 신규사업 기회 창출 및 중미시장 선점 기회 ]

□ 지난 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의

정상회담에서 강조한 것처럼, 한-중미 FTA 체결은 교역과 투자를

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, 상생형 FTA를 통해 

양국 기업들에게 신규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.

ㅇ 또한, 한-중미 FTA는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게 되는

최초의 FTA로서 우리기업에 중미시장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

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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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FTA정책관은 “이번 한-중미 FTA 예비협의를

계기로 양측간 긴밀한 협의와 효율적인 협상진행을 통해 가급적 

빠른 시일 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

하기로 합의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,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

활성화하는 상생형 FTA의 본보기로 만들어 가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FTA협상총괄과 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(☎ 044-203-57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